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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악감상 시 지각하는 음질(sound quality)을 평가할 때, 어휘를 통한 평가가 음악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음질 평가 어휘의 의미론적 속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평균 9.4년의 전문 훈련을 받은 20-30대의 음악 전공자 31명이 참여하였고, 각 참여자는 성부 

수와 악기의 소리 산출 방식(악기군)에 따라 구성된 9개 음악을 듣고 음질을 나타내는 18개 의미 

단어 쌍을 평가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동일 요인에 영향을 받는 단어들을 그룹화하였고, 다변량 

분산 분석을 통해 각 요인 그룹별로 성부 수와 악기군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의미 단어 세트를 사용해 레이더 차트를 그려 각 음악별 차이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부드러운-딱딱한’, ‘둔한-날카로운’, ‘지저분한-정돈된’, ‘낮은-
높은’의 단어 쌍이 음악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4개 단어 쌍을 바탕으로 작성된 레이

더 차트는 각 음악에 대한 음질 평가를 구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 결과는 한국어 기반 음질 

평가 어휘 개발 시, 국외 연구에서 보고된 범주와는 다른 구조의 체계가 필요하며, 언어적ㆍ문화적 

요인의 반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차 감각 대응(cross-modal correspondence)에 기반한 어

휘 범주 중에서도 음향적 속성에 민감한 범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언어적ㆍ문화적 

속성과 더불어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음질 평가 어휘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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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악을 경험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감상자의 인식은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와 구조 등의 
음악 내적인 특성(intramusical attributes)뿐만 아니라 소리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음질(sound 
quality)에도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음질은 음악의 내적 구성요소가 동일한 상황에서도 감상자

가 한 소리와 다른 소리를 질적으로 다르게 지각하도록 하는 특성으로(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2024), 음악 자체와 음악 경험에 대한 감상자의 주관적 인식, 만족도, 정서

적인 평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Lee & Müllensiefen, 2020; Łętowski, 2014; 
Patel, 2010). 음질에 대한 지각에는 실제 물리적, 음향적 요소의 질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시된 소리나 음악에 대한 기대의 충족과 만족도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감상자

들은 자신의 기대가 충족된 음악을 좋은 음질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Łętowski, 2014), 음질은 음악 경험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감상자가 음악의 질적인 측면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음질이란 용

어가 음색(timbre), 음의 색깔(tone color) 등과 혼용되어왔다. 이는 음악의 질을 결정하는 데 소

리를 발생시키는 악기의 특성, 소리가 재생되는 환경 및 장치, 이러한 물리적 속성에 대한 감상

자의 주관적 인식 등 다차원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되는 

용어 간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되었다(Łętowski, 
2014). ‘음질’은 감상자 중심의 감각적, 음향적 및 주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

주로 자주 사용되며, 본 연구는 소리의 질적 측면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다차원적인 요인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어 관련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로 ‘음질’을 사용하고자 한다.
음질에 대한 평가는 음악에 대한 지각적 정확성이나 인지적 정보 처리와는 구분되는 과정으

로, 미학적 측면에서 음악감상과 경험의 즐거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ee & Müllensiefen, 
2020; Town & Bizley, 2013; Wallmark, Iacoboni, Deblieck, & Kendall, 2017). 음질에 대한 평가

는 자동적인 반응에서부터 의식적 인식과 해석을 동반한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되

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감상자의 생리학적 반응이나 행동적 반응을 분석하는 연구는 감상자의 

자동적이거나 암묵적인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시도는 음악에 대한 감상자의 즉각적이

고 내적인 반응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감상자가 무의식적

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경험하는 반응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감상자의 

생리학적 반응과 의식적 반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감상자가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명명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감상자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Disley, Howard, & Hunt, 2006; Howard, Disley, & Hunt, 2007; 
Reymore, 2022; Zacharakis, Pastiadis, & Reiss, 2014). 특히, 감상자가 경험한 감정이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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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화할 때,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며 의미를 부여하

는 과정은 명시적이고 외현화된 반응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연

구들이 감상자들이 보고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평가 어휘의 선택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왔다.
음질에 대한 인식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이며 개별화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관

적 패턴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의 사용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행 문헌을 살펴보면, 음질 평가에 사용된 어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면, 음질 평가와 관련된 어휘들은 경험의 감각적 속성(예: 밝은, 따뜻한, 달콤한 등)
과 추상적 구조와 관련된 비감각적 속성(예: 풍부한, 복잡한, 거친 등) 등으로 나누어진다

(Dolan, 2013; Siedenburg, Saitis, & McAdams, 2019; Wallmark, 2014).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음악 인식 과정에서 청각 외의 다른 감각 경험의 속성과 연결하는 교차 감각 대응(cross-modal 
correspondence)에 주목해왔다(Walker, 2016; Wallmark, Nghiem, & Marks, 2021). 많은 선행 문

헌에서는 음질 평가 시 일반적으로 명도(brightness/sharpness 혹은 luminance), 질감(roughness/ 
harshness 혹은 texture), 밀도(fullness/richness 혹은 mass)와 같은 범주를 설정한다(Zacharakis 
et al., 2014). 이와 같이 청각적 경험을 밝기나 선명함(시각), 매끄러움이나 거칠음, 단단함(촉
각) 등 다른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어휘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방법은 매우 일반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음악 경험이 본질적으로 다감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정보 처리의 효과성 및 명료

성 측면에서 신경학적 수준의 다차원적인 교차 감각 대응 기반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

(Evans & Treisman, 2010)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교차 감각에 기반한 음질 평가는 감상자의 

음악 경험을 보다 다각적이고 유용하게 공유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음질 평가에서 어휘의 범주화 양상이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영어와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Zacharakis et al., 2014)에서는 음질(해당 연구에서는 음색으로 표현됨)을 나타내는 어휘가 밝

기, 질감, 밀도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분류가 양 언어 집단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휘가 음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언어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휘를 통한 

음질 평가에서 문화적 보편성과 고유성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연구자들은 평가 어휘나 요인 간 상호 관계를 좀 더 통합적인 구조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며, 다차원적 지각 공간(multidimensional perceptual space)을 제안하였다

(Elliott, Hamilton, & Theunissen, 2013; Reymore & Huron, 2020; Wallmark, 2019a; Zacharakis 
& Pastiadis, 2015).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강도나 주파수와 같은 단일 차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음향 특성을 스펙트럼, 시간적 특성, 에너지 분포와 같은 다양한 음향 신호를 포

함하는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음질에 대한 보다 상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Łęt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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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Wallmark, 2019b). 또한, 음질 평가 시 개별 어휘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적용된 

다양한 어휘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지각 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이 각 음악 

자극에 대해 지각하는 음질의 유사성과 차이점뿐만 아니라 개인 간, 그룹 간의 차이를 이해하

는 데 필요한 공통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음질 평가 연구는 어휘의 범주화, 평가 어휘를 담는 다차원적인 틀 개발 등 다양

한 방법론을 제안하며 발전해왔다. 이러한 방법론의 개발은 감상자가 인식하는 음질의 복합적

이고 다면적인 속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일관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주로 국외 평가 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하는 방식으로 평가 어휘 

개발이 이루어져 왔고(Cho & Kim, 2013), 국외에 비해 음질 평가 어휘 간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음악 경험의 다감각적 속성과 이에 기반한 어

휘의 범주화는 문화권 간에 공통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반면, 구체적인 어휘 자체에는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고유성이 반영되므로(Dolan & Rehding, 2021; Siedenburg et al., 2019), 한국어

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감상자를 위한 고유한 어휘의 적합성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 문헌에서는 음질 평가 어휘의 범주화나 세분화는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이 평가 어휘

들이 반영하는 음악의 다차원적 속성에 따른 차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초점이 맞추어졌다. 
음악이 전달하는 전반적인 정서적 특질에 비해, 음향적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음악 요소

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었다. 전체적인 음악의 정서를 전달하는 과

정에서의 음질 평가는 그 자체로도 유용하지만, 소리의 음향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부적인 음질 지각 특성의 분석은 보다 다각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과 인식이 음악 경험의 질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난청

과 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질 평가의 체계적 분석과 고유한 평가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Bannister et al., 2024; Lassaletta et al., 2008). 소리 지각이나 청각적 경험이 제

한된 대상자의 경우, 음악의 세부 구성요소에 따른 차이 인식이 중요한 임상적 시사점을 가지

므로 음질 평가 어휘의 체계적 분석은 의미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감상 시 음질을 평가할 수 있는 어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어휘의 의미론

적 속성을 분류하여 한국어 및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평가 어휘의 틀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 결과는 국내 음악감상자를 위한 음질 평가의 체계적 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음악교육, 심리음향, 음악과 정서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

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선행 연구에서 음질 평가를 위해 사용된 평가 어휘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2. 기존의 음질 평가 어휘는 음악의 유형, 즉 성부의 수(즉, 단일, 이중, 다중), 악기의 소리 

산출 방식(타건 악기, 현악기, 관악기의 악기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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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질 평가 어휘를 바탕으로 작성된 시각적 차트는 개별 음악 자극 간 음질 평가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되었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1) 19세 이상이며, (2) 대학에서 음악

을 전공하고, (3) 최소 5년 이상의 전문적인 음악 훈련을 받았으며, (4) 자가청력검사 결과 정

상 청력을 가진 자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악기 구성에 따른 음질을 평가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참여자는 악기 음색에 대한 집중적인 노출과 훈련이 요구되는 기악 및 작곡, 지휘 전공

자로 제한하였다. 모집 공고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은 연구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연구목적, 절차,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설명 후 참여에 동의한 

사람만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든 실험은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정보를 입

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자 동의가 완료된 후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평균 연령 28.1
세의 음악 전공자 3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평균 9.4년의 음악 훈련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자세한 기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Variable N= 31
Sex, Male : Female 11 (35.5%) : 20 (64.5%)
Age(years), M (SD) 28.1 (5.0)
Category of music major

Instrumental 24 (77.4%)
Composition 5 (16.1%)
Conducting 2 (6.5%)

Years of professional musical training, M (SD) 9.4 (4.3)
HHIA

No handicap(0 - 16 points) 31 (100.0%)
Mild to moderate handicap(18 - 42 points) 0 (0.0%)
Significant handicap(44 - 100 points) 0 (0.0%)

Note. HHIA: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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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음질 평가를 위한 단어 목록

본 연구에서는 음악감상 시 음질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지각하는지 평가하기 위

해, 관련 선행 문헌 분석을 통해 설문 문항에 사용되는 어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외 

전자 데이터베이스인 PubMed, PsychInfo, Web of Science, CHINAL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 논

문들을 검색하였다. 검색 범위는 논문의 출간 연도가 1950년부터 2023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음질 및 음색과 관련된 용어인 ‘music’, ‘musical sound’, ‘sound quality’, ‘musical timbre’, ‘timbre 
spaces’, ‘timbre semantics’, ‘timbre acoustics’와 인식과 평가와 관련된 용어인 ‘perception’, 
‘preferences’, ‘ratings’, ‘scales’, ‘multidimensional scaling’, 의미 단어와 관련된 용어인 ‘semantic 
description’, ‘timbre semantics’, ‘timbral adjectives’, ‘verbal attributes’을 조합하여 관련 문헌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문헌 중 음질 평가를 의미 범주(semantic category)를 활용하여 시행한 논문 총 28편

을 선정하였다(<Appendix 1> 참조). 먼저 해당 문헌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를 목록화한 후 사

용 빈도수를 기준으로 3편 이상의 연구에서 3회 이상 사용된 단어를 추출하였다. 선정된 28편 

중 18편(64%)의 연구가 의미 범주를 양극단의 속성을 가진 단어 쌍으로 제시하거나 분석하는 

의미 변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사용함에 따라, 추출된 단어 역시 반대 성격을 가

진 쌍으로 조합하였다. 또한, 조합된 의미 단어가 음질에 대한 기본적인 범주를 공통적으로 제

안한 선행 연구(Moravec & Stephanek, 2005; Siedenburg et al., 2019; Zacharakis et al., 2014; 
Zacharakis & Pastiadis, 2015)를 참고하여 명도(lunminance), 질감(texture), 밀도(mass)로 범주화

하였다. 이 외의 단어들은 그 속성을 토대로 선행 문헌에서 제시한 정의에 따라 소리가 제공되는 
공간의 속성(크기, 깊이, 넓이 등)과 관련된 범주(Bannister et al., 2024)인 공간감(spaciousness), 
지각되는 속성의 강도나 순도, 즉 강렬함이나 명료함 등과 관련된 범주(Bannister et al., 2024)
인 선명도(clarity)로 구분하였다. 나머지 단어들은 기존의 어떠한 범주에도 속하지 않으며, 다
른 용어와도 공통된 속성을 보이지 않아 기타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일 범주에서 유사

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 빈도수가 높은 용어를 선택하여, 각 범주별로 

3개의 의미 단어 쌍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연구자 간 상호 검증을 통해 단어 쌍과 범주를 확인

하였으며, 음질 평가에서는 총 18개의 의미 단어 쌍을 사용하였다(<Tabl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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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ected Semantic Words Based on Their Usage Frequency in the Literature

No Term Category Frequency of 
occurrence* Study number of referenced research**

1 dark - bright
어두운 - 밝은

Luminance
명도

13/19
1, 4, 5, 6, 10, 12, 14, 16, 17, 19, 20, 26, 27/

1, 2, 3, 4, 5, 6, 7, 8, 9, 10, 11, 14, 16, 17, 18, 
19, 20, 26, 27

2 dull - sharp
둔한 - 날카로운

11/11 1, 2, 4, 5, 9, 11, 17, 19, 20, 21, 22/
1, 2, 4, 6, 10, 17, 18, 19, 20, 21, 27

3 dim - brilliant
희미한 - 빛나는

3/7 1, 10, 17/
1, 2, 5, 17, 18, 20, 28

4 cold - warm
차가운 - 따뜻한

Texture
질감

6/14 2, 14, 16, 17, 19, 20/
2, 3, 7, 9, 10, 11, 14, 16, 17, 18, 19, 20, 23, 27 

5 soft - hard
부드러운 - 딱딱한

14/10 1, 4, 5, 10, 14, 16, 17, 18, 19, 20, 21, 22, 27, 28/
1, 4, 8, 14, 15, 16, 17, 19, 21, 22

6 smooth - rough
매끄러운 - 거친

9/11 1, 2, 4, 10, 17, 18, 20, 22, 26/
1, 2, 4, 5, 10, 17, 18, 20, 22, 26, 27

7 empty - full
텅빈 - 꽉찬

Mass
밀도

5/12 1, 14, 16, 19, 20/
1, 7, 8, 10, 14, 16, 17, 18, 19, 20, 23, 27

8 thin - thick
얇은 - 두꺼운

11/7 1, 4, 7, 8, 9, 11, 12, 31, 17, 20, 27/
1, 4, 12, 13, 18, 20, 27

9 scattered - compact
흩어진 - 밀집된

3/5 1, 19, 21/
1, 19, 20, 21, 28

10 low - high
낮은 - 높은

Spacious
-ness
공간감

9/8 1, 12, 13, 14, 16, 19, 21, 25, 28/
1, 10, 12, 13, 14, 16, 19, 21

11 narrow - wide
좁은 - 넓은

5/7 1, 4, 6, 10, 14, 22/
1, 6, 10, 12, 13, 14, 22

12 shallow - deep
얕은 - 깊은

3/8 12, 13, 22/
12, 13, 17, 18, 20, 22, 25, 27

13 muted - clear
흐릿한 - 선명한

Clarity
선명도

3/12 8, 17, 28/
2, 3, 4, 7, 9, 10, 11, 17, 20, 22, 27, 28

14 muddy - clean
지저분한 - 정돈된

3/4 4, 6, 27/
1, 2, 4, 17

15 weak - strong
옅은 - 짙은

5/4 1, 14, 16, 17, 22/
1, 14, 16, 17

16 blunt - ringing
둔탁한 - 울리는

Other
기타

3/10 4, 6, 17/
1, 3, 9, 10, 11, 17, 19, 21, 25, 28

17 light - heavy
가벼운 - 무거운

8/7 1, 4, 6, 14, 17, 18, 20, 22/
1, 4, 6, 14, 17, 26, 27

18 colorless - colorful
무채색의 - 화려한

3/4 1, 14, 16/
1, 2, 14, 16

*The numbers in the cell, formatted as ‘a/b’, respectively represent the frequency of using the left word (a) and the 
right word (b) in each semantic word pair within the selected literature.
**Study numbers are indicated in the literature list presented in <Appendi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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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 자극

본 연구에서는 음악 자극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 문헌을 바탕으로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Łętowski, 2014; McAdams & Goodchild, 2017; Siedenburg et al., 2019; 
Zacharakis et al., 2014). 첫 번째 요인은 음악 내적인 요소의 조합 수준으로, 이는 음질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음악을 구성하는 성부의 수는 음악의 단순성이나 복잡

성, 소리 간 관계에 영향을 미쳐 감상하는 음악 자극의 음질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요인은 선택된 악기가 소리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는 소리의 음향적 특성(스펙트럼 구성, 공
명, 어택과 감쇠 등)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악기의 몸체를 타격하거나, 공기를 불어넣거

나 혹은 현을 마찰시키는 방식이 소리의 음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음질 지각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가하는 음악을 성부 수와 악기의 소리 산출 방식에 따라 

구성하였다. 성부 수에서는 단일 악기로만 성부를 구성하는 단일 성부에서부터, 두 가지 악기

가 조합되는 이중 성부, 3개 이상의 악기가 함께 조합되는 다중 성부로 구분하였고, 또한 악기

군에 있어서는 건반 타악기(타건 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구분하였다. 각 악기군별로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악기로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트럼펫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3개의 성

부 수, 3개의 악기군을 조합하여 총 9개의 음악 자극을 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제작된 음악 

자극의 구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Target Music Stimuli Based on Number of Voices and Instrument Type

No Instrument Number of voices Instrument type
1 Piano Single Percussive
2 Violin Single Stringed
3 Flute Single Wind
4 Trumpet Single Wind
5 Piano, violin Double Multiple
6 Piano, flute Double Multiple
7 Piano, trumpet Double Multiple
8 String quartet (2 violins, viola, cello) Multiple Stringed
9 Piano quintet (piano, violin, cello, flute, trumpet) Multiple Multiple

평가에 사용된 음악은 음질의 영향을 강조하면서도 리듬과 선율적 변이가 적은 곡으로 선정

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Pachelbel’s Canon의 첫 4마디가 선택되었다. 해당 곡의 초반부

는 규칙적인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성부가 동일한 리듬으로 연주되어 화성을 이룬

다. 선율 진행 또한 순차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어 리듬이나 선율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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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외의 다른 음악적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연주는 Logic Pro X(Apple, USA)에 내장된 가상 악기 음원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녹음 시 

조성은 D 장조였으며, 주 선율은 B4 음(493 Hz)에서 F#5 음(739 Hz) 범위에 포함되었다. 단일 

성부에서는 포함된 모든 악기가 동일한 선율을 연주하였고, 이중 또는 다중 성부에서는 악기

의 음역대에 따라 원곡의 화성 패턴을 각 악기가 나누어 연주하도록 하여 다성으로 연주되었

다. 모든 조건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각 음악은 60 BPM(Beats Per Minute)과 44.1 kHz의 

샘플링 주파수로 녹음되었으며 재생 길이는 15초로 설정되었다. 녹음 음량도 일정하게 통제되

었다.

3) 음질 평가척도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음악의 음질을 평가하기 위해 양 극단에 반대되는 속성의 형용사 한 

쌍을 배치하는 의미 변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사용하였다. 의미 단어 선정 절차

를 통해 최종 선정된 18개 의미 단어 쌍에 대해 각 단어를 양 극단에 배치하고 한 쪽 끝의 단

어에 0점이 배정되고 다른 끝의 단어에 10점이 배정되어, 중앙 지점이 중립적인 평정값으로 

설정된 총 11점 척도로 구성되었다(중앙값 5). 참여자들은 자신이 제시된 음악 자극에서 지각

하는 음질의 수준에 따라 해당 단어 쌍 중 더 가깝게 느끼는 단어와 그 단어에 대해 느끼는 

정도에 따라 11개 점수 중 1개 점수를 평정하였다. 각 음악 자극에 따라 18개의 의미 단어 쌍

으로 평정한 후, 마지막 문항에서는 제시된 의미 단어 외에 해당 음악 자극의 음질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를 기재할 수 있는 주관식 문항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9개의 음악 자극별로 18
개의 평정 문항과 1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71개 문항이 대상자에게 제시되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 내 공연이나 음악 작업 등을 목적으로 한, 
기본적인 방음이 가능하고 주변 소음이나 특정 음향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자발적 참여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에 대한 전자 동의를 완료한 후, 청력 

손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가 보고하는 성인 청각선별검사(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Adults; HHIA)를 작성하였다. 청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참여자들은 이후 기

본 인적사항 및 음악훈련 기간 등에 대한 기본 설문 작성을 작성하였다. 음악 자극의 감상 및 

음질 평가 과정은 스테레오 채널로 20 Hz - 20 kHz의 주파수 대역대를 지원하는 개별 헤드셋

(IM-H23, Korea)을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에 대한 개인의 주관

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참여자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량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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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생 음량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개별 음량 조정이 완료되면 음악 자극을 재생하고 음질 

평가척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총 9개의 음악 자극은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임의로 배정

된 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참여자는 원하는 만큼 음악을 반복하여 재생

할 수 있었다. 실험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27.0(IBM SPSS,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먼
저, 제시된 자극에 대한 의미 단어 평정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미 단어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 요인을 파악하여 관계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Kaiser-Meyer-Olkin 측정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을 통해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이후 최대우도법을 통해 초기 요인을 

추출하고, Scree plot을 통해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Promax 회전을 사용하여 요인 회전을 수행

한 후, 패턴 행렬을 통해 요인 부하량이 0.55 이상인 변수를 바탕으로 각 요인에 부하된 변수

(의미 단어)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의미 단어가 성부의 수와 악기군에 따라 참여자의 평정값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미 단어 그룹별로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을 실시하였다. 단어별로 일변량분석(ANOVA)을 반복할 경우 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고려

하여,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된 각 요인에 함께 부하된 의미 단어, 즉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성부 수(즉, 단일, 이중, 다중 성부)와 악기군(즉, 
타건 악기, 현악기, 관악기)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의미 단어별 평정값을 종속 변수로 설정

하여 분석하였다. Box의 공분산행렬 검정을 통해 동일성을 평가하고, Wilk’s λ 값을 통해 종

속 변수들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에는 각 단어별로 개체 간 효과 검정을 실시하여, 자극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단어를 확인하였다. 특히 악기군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때는 이

중 및 다중 성부에서는 2개 이상의 악기가 포함되어 있어, 각 악기군의 고유한 영향을 확인하

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단일 악기로만 연주된 단일 성부의 음악 자극에 대해서만 MANOVA
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MANOVA를 통해 성부 수와 악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의미 단어를 확

인하고, 해당 단어에 대한 평정값을 조합하여 각 음악 자극에 따른 레이더 차트(radar chart)를 

작성하였다. 레이더 차트는 각 의미 단어 쌍을 동일한 중심점을 공유하는 축에 위치하도록 하

고 각 꼭지점에 단어 쌍의 한쪽 끝에 해당하는 단어를 배치한 후, 평정값을 표시하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생성된 차트의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선정된 의미 단어가 음악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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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18개 의미 단어 쌍을 사용하여 성부 수와 악기군별로 구성된 9개 음악 자극

에 대해 음악 전공자들이 평정한 값의 속성과 평정값 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각 자극에 대해 

제시된 의미 단어 쌍으로 평정한 값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Sound Quality Ratings for Each Music Stimulus

Semantic
category

Semantic word 
pair

Characteristics of musical elements in each target stimuli
Single Double Multiple

pn vl fl tp pn+vl pn+fl pn+tp squa pqui

Lumi- 
nance

dark - bright 7.1
(2.1)

6.6
(2.1)

7.3
(2.2)

6.5
(2.1)

6.5
(1.8)

7.4
(1.7)

6.2
(1.9)

7.3
(1.7)

7.5
(2.0)

dull - sharp 4.9
(2.1)

6.4
(2.7)

5.4
(2.4)

7.9
(1.6)

6.5
(1.8)

4.9
(1.6)

7.5
(2.3)

4.1
(2.6)

5.1
(2.3)

dim - brilliant 6.5
(2.0)

6.0
(2.6)

6.9
(1.7)

5.9
(2.2)

6.4
(2.0)

6.7
(1.7)

5.8
(2.6)

7.3
(1.9)

7.0
(2.0)

Texture

cold - warm 5.1
(2.3)

4.1
(2.4)

6.5
(2.6)

3.3
(2.1)

4.6
(2.1)

6.7
(2.0)

3.8
(2.0)

7.8
(1.6)

6.7
(2.4)

soft - hard 6.0
(2.2)

6.4
(2.9)

2.2
(2.8)

7.5
(1.6)

6.0
(2.2)

2.9
(1.7)

7.5
(1.7)

2.1
(1.6)

2.8
(2.7)

smooth - rough 4.5
(1.8)

5.9
(2.7)

2.9
(2.3)

7.5
(1.7)

6.5
(2.2)

2.9
(1.6)

7.5
(1.7)

2.5
(2.0)

2.8
(2.4)

Mass

empty - full 5.0
(2.6)

5.4
(2.1)

5.8
(2.1)

5.2
(2.8)

5.0
(2.2)

5.4
(2.2)

5.5
(2.5)

8.6
(1.6)

7.8
(2.0)

thin - thick 4.6
(2.1)

3.4
(2.5)

4.3
(2.4)

3.3
(2.6)

3.8
(2.1)

4.3
(1.9)

3.2
(2.4)

7.3
(1.8)

5.8
(1.8)

scattered - compact 7.1
(1.9)

5.7
(2.7)

6.1
(2.7)

5.6
(3.0)

5.1
(2.3)

5.6
(2.3)

5.8
(2.7)

5.7
(2.9)

5.5
(2.7)

Spacious
-ness

low - high 6.5
(2.3)

7.8
(1.9)

7.5
(1.7)

8.3
(1.5)

8.0
(1.2)

7.5
(1.8)

8.1
(1.5)

6.5
(1.9)

7.4
(1.4)

narrow - wide 4.5
(2.3)

3.9
(2.6)

4.9
(2.8)

1.8
(1.8)

4.8
(2.3)

5.2
(2.6)

2.7
(2.1)

9.2
(1.0)

7.4
(2.4)

shallow - deep 4.2
(1.9)

3.7
(2.6)

5.0
(2.8)

3.0
(2.5)

4.0
(2.5)

5.3
(2.7)

3.3
(2.2)

8.5
(1.7)

7.1
(2.0)

Clarity

muted - clear 7.1
(2.1)

5.8
(2.8)

6.7
(2.4)

6.7
(2.5)

6.0
(1.8)

6.2
(1.9)

6.7
(2.4)

5.9
(2.4)

6.6
(2.1)

muddy - clean 2.0
(1.9)

5.4
(2.6)

3.3
(2.5)

6.8
(2.8)

6.0
(2.1)

3.3
(2.2)

6.7
(2.4)

3.5
(2.9)

3.6
(2.6)

weak - strong 4.6
(2.0)

5.2
(2.6)

5.2
(2.3)

5.3
(3.0)

4.7
(2.0)

5.2
(2.1)

5.8
(2.7)

7.0
(2.2)

6.7
(2.0)

Others

blunt - ringing 5.1
(2.2)

5.4
(2.9)

8.5
(1.3)

3.7
(2.4)

5.7
(2.5)

7.7
(1.4)

3.9
(2.4)

9.1
(1.2)

7.8
(2.1)

light - heavy 3.8
(2.1)

3.5
(2.5)

3.3
(2.4)

3.0
(2.4)

3.9
(2.5)

4.0
(2.0)

3.8
(2.8)

7.0
(2.1)

5.5
(2.4)

colorless - colorful 4.0
(2.1)

4.8
(2.6)

6.3
(2.1)

4.6
(2.6)

5.4
(1.9)

5.8
(2.1)

5.3
(1.9)

8.2
(1.5)

6.7
(2.3)

Note. Data in the table indicate M (SD). pn: piano; vl: violin; fl: flute; tp: trumpet; squa: string quartet; pqui: piano quin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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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질 평가를 위한 의미 단어의 요인 분석

제시된 18개 의미 단어 쌍이 동일한 잠재 요인의 영향을 받는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Kaiser-Meyer-Olkin 측정값은 0.87로 자료가 요

인 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가 p < .001로 나타나, 변수 간 상

관관계 행렬이 단위 행렬과 유의하게 다름을 보여 요인 분석 시행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고
유값이 1 이상이고 Screen plot에서의 변곡점이 확인된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4개 요

인의 총 누적 변량은 70.64%이고 전체 분산의 7.88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부하량

(factor loading)이 0.55 미만인 단어 쌍인 ‘좁은-높은’, ‘무채색의-화려한’은 다른 단어 쌍과 관

련성이 낮아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각 요인별로 부하된 단어쌍, 즉 동일한 잠재 요인에 

영향을 받는 단어 쌍을 부하량이 높은 순서대로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Extracted Factors for Semantic Word Pairs to Describe Sound Quality

No Variable
Factors

1 2 3 4
1 smooth - rough - .94 .17 .002 - .14
2 soft - hard - .90 .01 - .08 .23
3 cold - warm .69 .21 - .004 - .01
4 blunt - ringing .65 .22 .19 - .16
5 dull - sharp - .63 .01 .50 - .06
6 muddy - clean - .61 .23 - .01 - .60
7 narrow - wide .52 .36 - .02 - .21
8 weak - strong - .22 .76 - .01 .12
9 light - heavy - .03 .75 .36 .10
10 empty - full .05 .68 .19 .14
11 shallow - deep .24 .68 - .03 - .06
12 thin - thick .19 .66 - .36 .12
13 colorless - colorful .21 .46  .37 - .07
14 dim - brilliant .19 .15  .64 .28
15 dark - bright .31 - .16  .62 .09
16 low - high - .21 - .11  .55 - .001
17 scattered - compact - .17 .17 .01 .75
18 muted - clear - .24 .19 .31 .62

Eigenvalue 6.39 2.88 2.02 1.42
% of variance 35.51 16.01 11.24 7.88

% of cumulative 35.51 51.52 62.76 70.64

Note. Loadings ≥ 0.55 are presented in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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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부 수 및 악기군에 따른 의미 단어 평정값 차이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요인에 부하된(loaded) 것으로 확인된 의미 단어 그룹별

로 성부 수 및 악기군에 따라 평정값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Factor 1에 부하된 6개 단어 쌍, ‘매끄러운-거친’, ‘부드러운-딱딱한’, 
‘차가운-따뜻한’, ‘둔탁한-울리는’, ‘둔한-날카로운’, ‘지저분한-정돈된’의 경우, 성부 수(Wilks’ 
λ = .75, F = 7.09, p < .001) 및 악기군(Wilks’ λ = .59, F = 5.78,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actor 2에 부하된 5개 단어 쌍, ‘옅은-짙은’, ‘텅빈-꽉찬’, ‘가벼운-무거운’, ‘얕은-깊은’, 
‘얇은-두꺼운’은 성부 수(Wilks’ λ = .64, F = 13.46, p < .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악기군(Wilks’ λ = .90, F = 1.26, p = .26)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3에 부하된 3개 쌍, ‘어두운-밝은’, ‘낮은-높은’, ‘희미한-빛나는’의 경우, 성부 수(Wilks’ λ =
.90, F = 4.80, p < .001) 및 악기군(Wilks’ λ = .84, F = 3.54, p = .002)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Factor 4에 부하된 2개의 의미 단어 쌍, ‘흩어진-밀집된’, ‘흐릿한-선명한’
에서는 성부 수(Wilks’ λ = .99, F = 0.94, p = .44) 및 악기군(Wilks’ λ = .93, F = 2.20, p = .07)에 

따른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를 확인한 3개 의미 단어 범주(Factor 1-3)에 대해 부하된 의미 단어 쌍별로 개체 

간 효과 검정을 통해 성부 수 및 악기군에 따라 차이가 있는 단어 쌍을 확인하였다. Factor 1에 

부하된 모든 단어 쌍은 성부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악기군에서는 3개 단어(‘부드러

운-딱딱한’, ‘둔한-날카로운’, ‘지저분한-정돈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actor 2에 부하

된 단어 쌍 모두 성부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악기군에 따른 유의가 차이가 나타나는 

쌍은 없었다. Factor 3에 부하된 단어 쌍에 있어서는 성부 수에 따라 2개 단어 쌍(‘낮은-높은’, 
‘희미한-빛나는’)이, 악기군에서는 1개 쌍(낮은-높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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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NOVA Results on Variations in Semantic Ratings Depending on Number of Voices and 
Instrument Type in Music Stimuli

Texture Instrument type

Wilk’s λ F p Wilk’s λ F p

Factor 1

smooth - rough

0.75***

26.99 < .001***

0.59***

 2.12  .12

soft - hard 30.33 < .001***  3.38  .04*

cold - warm 24.19 < .001***  1.29  .28

blunt - ringing 26.97 < .001***  1.47  .24

dull - sharp 11.83 < .001***  5.74  .004**

muddy - clean 7.45  .001** 15.10 < .001***

Factor 2

weak - strong

0.64***

13.23 < .001***

0.90

 0.83  .44

empty - full 29.09 < .001***  0.49  .62

light - heavy 21.87 < .001***  0.82  .44

shallow - deep 46.94 < .001***  0.29  .75

thin - thick 33.92 < .001***  1.93  .15

Factor 3

dark - bright

0.90***

 2.38  .09

0.84**

 0.46  .63

low - high  4.61  .01*  6.05  .003**

dim - brilliant  4.23  .02*  0.58  .56

Factor 4

scattered - compact
0.99

 1.86  .16
0.93

 2.94  .06

muted - clear  0.59  .56  2.23  .11

*p < .05, **p < .01, ***p < .001.

성부 수와 악기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4개 의미 단어 쌍에 대한 사후 검정 결과는 

<Figure 1>, <Figure 2>에 제시되었다. 음질의 부드러움(roundness)을 나타내는 ‘부드러운-딱딱

한’의 용어를 사용했을 때, 참여자들은 다중 성부를 단일 성부(p < .001)와 이중 성부(p < .001)
에 비해 유의하게 더 부드럽다고 평정하였다. 또한, 타건 악기를 가장 딱딱하게, 현악기를 가

장 부드럽게 평가하였지만, 악기군 간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음질의 

날카로움(sharpness)을 나타내는 ‘둔한-날카로운’의 의미 단어 쌍에 대해, 참여자들은 다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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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단일 성부(p < .001)와 이중 성부(p < .001)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덜 날카롭게 평가하였

다. 또한, 관악기는 타건 악기(p = .004)나 현악기(p = .04)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더 날카롭게 

평가되었다. 세 번째 단어 쌍인 ‘지저분한-정돈된’은 음질의 혼탁함(roughness)에 대해 평가자

들은 단일 성부를 이중 성부에 비해 더 지저분한 것으로(p = .05), 또한 다중 성부를 이중 성부

에 비해 더 지저분한 것으로(p = .001) 평정하였다. 또한 타건 악기를 현악기(p < .001)와 관악

기(p < .001)에 비해 더 지저분하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역대의 에너지(frequency 
strength)를 나타내는 ‘높은-낮은’의 단어 쌍에 대해, 평가자들은 다중 성부를 이중 성부(p =
.008)에 비해 낮은 에너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타건 악기를 현악기(p = .02)와 관

악기(p = .004)에 비해 낮은 에너지가 강하다고 평가하였다.

Roundness Sharpness

Roughness Frequency strength

<Figure 1> Comparison of ratings on semantic word pairs across different number of voices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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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ness Sharpness

Roughness Frequency strength

<Figure 2> Comparison of ratings on semantic word pairs across different instrument types

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을 통해 음질 평가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 쌍을 추출하고, 요인 

분석을 통해 관련성이 낮은 단어 쌍을 제외하고 동일한 잠재 요인에 영향을 받는 단어들을 그

룹화한 후, 다변량 분석을 통해 음악의 자극 수준, 즉 성부 수와 악기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쌍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음질 평가에 민감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미 단어 쌍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ure 3>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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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elevant literature

▶

Factor analysis

▶

Multivariate ANOVA

Extracting words commonly used in 
the literature for assessing sound 

quality

Grouping words with 
strong correlations and 

excluding those with low 
relevance 

Identifying words that 
sensitively indicate differences 

based on texture and
instrument type

↓ ↓ ↓

Commonly used    
semantic word pairs

Regrouped 
semantic word pairs

Finally identified 
semantic word pairs

Luminance
dark - bright dark - bright low - high

dim - brilliant dim - brilliant
soft - hard

dull - sharp low - high
dull - sharp

muddy - clean

Texture
cold - warm cold - warm
soft - hard soft - hard

smooth - rough smooth - rough
blunt - ringing

dull - sharp
muddy - clean

Mass

empty - full empty - full

thin - thick thin - thick

scattered - compact

Spaciousness

low - high

narrow - wide

shallow - deep shallow - deep

Clarity

weak - strong weak -strong

muddy - clean

muted - clear

light - heavy

Others

light - heavy

blunt - ringing scattered - compact
colorless - colorful muted - clear

<Figure 3> Finally selected semantic word pairs to describe soun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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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선정된 의미 단어 쌍에 따른 각 음악 자극에 대한 레이더 차트

이전 단계에서 최종 선정된 4개의 의미 단어 쌍을 조합한 후, 다양한 수준의 음악 자극, 즉 

성부 수와 악기군에 따른 차이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레이더 차트를 

구성하여 비교하였다. 생성된 시각적 형태가 음악 자극에 따라 충분히 변별력이 있는지 분석

하였으며, 각 음악 자극별 차트의 예시는 <Figure 4>에 제시되었다. 
음악 자극별로 구성된 차트는 음악 자극의 성부 수에 따라 시각적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성부의 수가 증가할수록 형태가 상하로 길어지고 가로 길이는 줄어드는 경

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배치된 단어 쌍과 연관지어 볼 때 평가자들이 느끼는 음질의 딱딱함이

나 날카로움이 감소하고 혼탁함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성부 범주 

내에서도 악기군이나 악기 조합에 따라 차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타건 악기인 피아노에 대해 참여자들은 다른 악기에 비해 혼탁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그에 비해 금관 악기인 트럼펫는 혼탁함이 적어 가장 깨끗하다고 평가하였다. 목관 악기인 플

루트는 다른 세 악기에 비해 딱딱함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적고,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이러한 평가는 세로로 길어지는 형태에 특징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시각적인 형태는 

각 음악 자극의 음질에 대한 평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선정된 4개의 의미 단어 쌍이 자극 

간 차이를 보다 다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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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악감상 시 음질을 평가하는 의미 단어와 관련하여 성부 수와 악기군 등 음

악적 요소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한국어 평가 어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 선행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18개의 의미 단어 쌍을 활용해 

20-30대의 성인 음악 전공자들이 제공된 음악 자극의 음질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평정값을 토

대로 의미 단어 쌍 간의 관계와 음악 자극 수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내는 의미 단어 쌍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음질 평가를 위해 사용된 의미 단어 쌍의 관계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기존에는 명도, 질감, 밀도를 음질 평가 어휘의 기본적인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지만(Moravec & Stephanek, 2005; Siedenburg et al., 
2019; Zacharakis et al., 2014; Zacharakis & Pastiadis,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른 요인 

구조가 나타났다. 기존 범주의 단어와 새로운 단어가 결합하거나, 기존에 서로 다른 범주에 속

했던 단어들이 새로운 범주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명도를 나타내는 ‘어두운-밝은’
과 공간감을 나타내는 ‘낮은-높은’이 결합하였고, 밀도에 속하는 ‘텅빈-꽉찬’과 ‘흩어진-밀집

된’이 분리되어 다른 단어와 동일한 범주를 형성하였다. 이는 각 범주에 속한 의미 단어에 대

해 국내 음악감상자가 다르게 인식하거나, 특히 국외 문헌에서 제안된 체계가 국내 음악감상

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음악감상 시 각 의미 단어에 대한 감상자의 인식이 해당 단어의 원래 의미나 국외에서의 음

질 분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낮은-높은’의 의미 단어 쌍에서도 확인되었다. 국외 연구에서 

이 단어 쌍은 주로 특정 주파수대나 음역대의 에너지와 관련하여 낮은 주파수(bass strength)나 

높은 주파수(treble strength)의 에너지가 강하거나 두드러지게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

되었다(Bannister et al., 2024).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 의미 단어 쌍이 ‘어두운-밝은’, ‘희미한-
빛나는’과 같은 명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분류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이나 기술이 수집되지 않아 인과적 분석은 제한적이지만, 참여자들이 특정 음악 자극에 대해 

제안한 형용사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이 해당 의미 단어와 어떤 속성을 연결했는지 

부분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낮은-높은’의 평정을 다른 의미 단어 쌍보다 가장 

높게 평가한 자극은 트럼펫이 포함된 두 음원, 즉, 단일 트럼펫(M = 8.3)과 피아노와 트럼펫이 

함께 연주된 자극(M = 8.1)이었다. 해당 자극에 대해 참여자들이 주관식 문항에서 제안한 형용

사는 ‘파워풀한’, ‘진한’, ‘선명한’, ‘또렷한’, ‘쨍한’ 등이었다. 이는 명도에 속하는 ‘밝은’이나 

‘빛나는’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높은 주파수 대의 에너지가 강한 특성을 물리적 음고보다는 

자극의 심리적인 강도, 즉 선명도나 두드러지는 특성과 연결지어 느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또한 일반적으로 ‘높은 음고’의 청각 정보는 ‘밝은’의 시각적 이미지와 연결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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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 역시(Walker, 2016; Wallmark et al., 2021)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모든 참여자가 직접 설명한 것이 아니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결과는 한국어 기반의 음악 음질 평가에서 기존의 국외 분류와는 다른 새로운 분

류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범주 선택의 근거와 이에 대한 

감상자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 문헌에서는 음질은 청각적 속성(즉, 음고나 리듬)이 동일한 경우에도 두 소리를 구분하

게 하는 질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음질 평가가 명도, 질감, 밀도와 같이 시각이나 촉각 등 다

른 감각과 연결하는 교차 감각 대응에 기반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우며, 또한 경험을 표상하

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한다(Di Stefano & Spence, 2023; Siedenburg et al., 2019). 또한, 음악 

자극에 대한 반응 및 처리는 본질적으로 다감각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밝은-어두운(명도), 매
끄러운-거친(질감), 텅빈-꽉찬(밀도)과 같은 물질의 보편적인 속성에 대한 일반 감각에 기반한 

분류는 이해나 일관된 소통에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분류가 음악의 세부적인 

요소 변화를 포착하는 데 적합할지에 대한 결론은 제한적이다. 특히 음악에 대한 반응을 의미 

단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언어적 해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음질에 대한 지각

과 언어적 표현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Alluri & Toiviainen, 2010; Jiang, Liu, Zhang, 
Wang, & Jiang, 2020; Zacharakis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은 음질을 나타내는 한국어 단어 쌍 중 어떤 단어 그룹이 동일한 

잠재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제시함으로써 각 단어의 다면적인 의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다. 이는 한국어 기반 음질 평가 어휘에 적합한 범주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미 단어 쌍은 기존의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이므로 번

역 결과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음질 평가 어휘의 선택이나 타당성 검증이 아니라 의미론적 속성의 분류를 위한 

기초 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도출된 범주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본 연구가 음악의 세부적인 속성에 대한 탐구 경험이 충분한 음악 전공자들에 한정되었고 

표본 수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음악 비전공자나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보다 다

양한 대상자를 목표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제안된 의미 단어의 실제 사용 용이성, 그 의

미에 대한 동의 여부, 비언어적으로 지각한 음악의 질과 언어화된 단어 간의 관련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의 성부 수와 악기군에 따른 음질에 대한 지각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미 단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명도와 질감, 밀도와는 다른 범주화를 

제시하였다. 음악 자극 수준의 차이를 유의하게 반영하는 의미 단어로는 ‘부드러운-딱딱한’, 
‘둔한-날카로운’, ‘지저분한-정돈된’, ‘낮은-높은’의 4쌍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Bannister et al. 
(2024) 및 Rosi, Houix, Misdariis, & Susini (2020)에서 사용된 범주인 부드러움(roundness), 선



128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제21권 제2호

명함(sharpness), 혼탁함(roughness), 주파수 강도(frequency strength)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목

적은 국내 음악감상자 및 청각적 경험이 제한된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음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어휘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어휘 개발 시 전체적인 음악 경험뿐만 아니라 음악의 각 요소 변화를 민감하

게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부드러움이나 선명함, 혼탁함, 주파수 강도 등은 음질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특히, 이러한 요소들은 소리를 구성

하는 특정 주파수 대의 에너지, 특정 영역에서의 소리 압축 및 필터링 정도와 속도, 소리의 에

너지가 최대 지점에 도달하거나 감쇠하는 속도 등과 같은 음향적 속성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Bannister et al., 2024; Moore, Füllgrabe, & Stone, 2011). 이러한 특성은 소리에 대한 

심리적 이미지나 연상보다는 실제 청각적 지각과 경험에 관련된 지표로, 청각장애인에게 특히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4개 의미 단어 쌍을 조합하여 시각적 차트를 구성하고, 성부 

수 및 악기군에 대한 음질 평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지표와 시각적 분석이 각 음악 

자극의 차이를 민감하게 보여주는 데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음질을 다차원적 

지각 공간(multidimensional perceptual space)을 통해 시각화하여 음질에 대한 언어적, 의미적 

표현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Thiering, 2014). 이러한 다차원적 시각화

는 의미 단어를 사용할 때 언어적 의미에 대한 각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제한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구조화를 통해 의미 단어 간 관계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Siedenburg et al., 2019; Wallmark, 2014), 평가 어휘의 차원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장점이 있다. 또한 이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음질을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

고 설명하는지 비교 연구하는 데 공통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유용하게 사용되었다(Alluri & 
Toiviainen, 2010; Zacharakis et al., 2014).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각적 차트는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의미 단어 쌍이 음질 평가에 있어 각 자극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어휘 평가 시 어휘 간 관계를 통한 분석이 개별 어휘의 

독립적 처리보다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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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emantic Attributes of Korean Words for 
Sound Quality Evaluation in Music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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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semantic words commonly used to evaluate sound quality and 
to analyze their differences in reflecting the level of musical stimuli. Participants were thirty-one 
music majors in their 20s and 30s, with an average of 9.4 years of professional training. Each 
participant listened to nine pieces of music with variations in texture and instrument type and 
evaluated them using 18 pairs of semantic words describing sound quality. A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group words influenced by the same latent factor, and a multivariate ANOVA 
determined the differences in ratings based on texture and instrument type. Radar charts were 
also drawn based on the identified sets of semantic words. The results showed that four factors 
were identified, and the word pairs ‘soft-hard,’ ‘dull-sharp,’ ‘muddy-clean’ and ‘low-hig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 level of musical stimuli. The radar charts effectively 
distinguished the sound quality evaluations for each music.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eveloping 
Korean semantic words for sound quality evaluation requires a structu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ategories used in Western countries and that linguistic and cultural factors are crucial. 
This study will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ing a verbal sound quality evaluation 
framework suited to the Korean context, while reflecting acoustic attributes in music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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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6 Stepán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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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0 Alluri & Toivia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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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1 Zacharaki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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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2 Fritz et al.

20 2013 Elliott et al.

21 2013 Kanetada et al.

22 2014 Zacharaki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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